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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physical features such as BMI, garment size and socio-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the body management. A survey was conducted for women in their 40's and 50'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197 women recruited in Daegu and the surrounding areas.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factor analysis, ANOVA, cluster analysis and regression was done using SPSS 23.0 to analyze the results. Among 3 clusters divided by BMI, normal group showed higher body cathexis compared with overweight group and obesity group. S-size group showed higher body cathexis rather than M, L-size groups. L-size group showed higher scores in nonsurgical body management factor. Self-esteem(+)/depression(-) group showed highest body cathexis among 4 groups clustered by self-esteem and depression levels. On the other hand, self-esteem(-)/depression(+) group showed the lowest body cathexis and highest surgical body management and nonsurgical body management factors. This result meant that the lower in self-esteem and the higher in depression, body cathexis decreased and desire for body management increased. As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effects of BMI, garment size, self-esteem, depression level on body management, depression was a significant factor on surgical body management; depression and garment size were critical factors on nonsurgical bod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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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문화적 수준향상 속에서 여성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은 개선되고 여성의 지위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의 이면에 가려진 중년여성의 삶은 숫자로 나타난 현실과 크게 차이난다.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인 동시에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다(Kim & Yoon, 1993; Park & Kim, 2012). 또한 여성들이 중년기에 이르러 지금까지 외부로 향했던 관심의 영역이 내부로 향하게 되면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고 여기서 공허감이 생기며 심리적, 정서적 혼란, 절망감, 무력감 등이 수반되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Hwang, 2013). 즉, 지금의 한국 중년여성은 긴장 수준이 높으나 보상이 적은 전통적인 역할로부터의 위기와 변화된 시대의 기회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으며, Huh(2016)는 이러한 중년여성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오늘의 중년여성은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 역할 변화를 통해 가족 위주의 사고와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스스로 자존감을 되찾는 인지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전 세대의 중년들과 다르게 고학력에 기반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통해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비생활을 하고 있으며, 패션시장에서 주요한 소비자 군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40-50대 여성이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년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주목하였고, 대상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검토하였다.

      그 동안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은 중년여성의 정체성 위기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핵심적인 주제로 삼았다. 의류학 분야에서는 중년여성의 신체, 자기정체성, 의복행동 등과 관련된 논제를 통해 주로 접근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개괄적으로 중년여성을 연구대상으로 다뤘을 뿐 중년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아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Lee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중년여성이 겪는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인 우울에 주목하였다. 한편으로 중년여성의 정체성 변화와 위기 등을 고려할 때, 자기 자신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인 자아존중감을 중요한 긍정적 감정으로 보았다. 이렇게 상반된 두 감정을 통해 중년여성의 심리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정신적 변화를 우울과 자아존중감으로, 신체적 변화는 BMI, 의복치수, 신체만족도 등의 변수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구체화된 행동 변수로는 신체에 대한 반응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관리를 선정하였다. 신체관리는 건강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인체의 아름다움과 같은 미적 측면, 긍정적 자기관리나 자긍심 향상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전 세대에 걸쳐 젊음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면서 중년여성들도 건강하고 젊어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늘고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Huh, 2016)는 동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의복행동에 선행하는 변수로 신체관리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 동안에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 외모관리라는 틀에서 신체를 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신체에 대한 중년여성의 급격한 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신체와 관련된 행동을 논의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감정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감정인 우울을 심리적 특성으로 함께 다루었고,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 가운데 BMI와 의복치수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향후 중년여성의 역할과 의미는 더 커질 것이므로 중년여성의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확인을 통해 의복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행동과 신체와 관련된 여러 제품의 기획, 설계 등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아존중감과 우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을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로써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Jung & Chu, 2011). 자아개념이 인지적 측면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지각을 뜻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감정적 측면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견해를 말한다(Lee, 2011).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심리적이자 감정적인 실체로 볼 수 있고, Lee(1992)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며, 남보다 우월하기를 바라고 자신을 사랑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적응력의 한 요인으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독립적이며 기능적으로 행동하게 한다(Mandleco & Peery, 2000).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취약한 중년여성은 자아정체감이 확립된 여성에 비해 신체 연령을 더 높게 느끼고, 소극적인 의복이미지를 추구한다고 하였다(Choi, 2010). 한편, 우울은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차원을 부각하여 인식한 결과를 의미하고,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요인에 의해 근심, 무기력, 무가치함 등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라고 할 수 있다(Hwang, 2013).

        긍정적 심리변수인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심리변수인 우울과 함께 연구되는 사례가 많다. 기혼여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해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져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흔하게 제시된다(Kim, 2006).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내재적 특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을 여과시켜 행동에 이르게 한다. Kessler et al.(1988)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등을 더 경험한다고 하였고, Brown and Mankowski(1993)는 부정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스트레스를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하였다. Park et al.(2002)은 중년여성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관계에서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Kim(2015)의 연구에서는 중년 소비자들은 실제 연령보다 젊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Kim(2000)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우울도가 높은데, 우울은 중독구매와 보상구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유의하게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울이 심해지면 부정적인 의복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의복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신체관리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신체관리
        현대 사회에 있어 여성들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규범이 되었고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적 관념을 내면화하여 끊임없이 이를 추구하게 되어 여성의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Rhee & Lim, 2001). 외모는 타고난다는 과거의 관념이 외모는 노력을 통해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변하면서 외모관리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요구, 기대 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Collins(1996)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날씬한 신체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자기신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하였다. 외모관리는 개인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며, 일상생활을 통해 타인에게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을 보여주게 되며 외모향상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그 이미지를 내면화시키려고 노력한다(Kim et al., 2006). 외모가 나를 통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면서 외모관리는 다차원적으로 형성되었고, 이상적 외모에 대한 정의가 변화하면서 외모관리의 차원 또한 달라진다. Kwon(2010)은 오늘날의 이상적인 외모는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키에 날씬한 몸, 볼륨있는 신체,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 모두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외모관리행동도 다양해 졌으며 헤어관리, 피부관리, 체형관리, 화장, 네일·페티큐어, 미용성형, 다이어트, 악세사리, 의복 등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신체를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외모관리행동 역시 몸과 직접 관련된 내용과 그 외의 부분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관리의 핵심은 가변성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회적인 성격을 갖고 가변성이 높은 화장, 헤어관리 등과 다르게 체형이나 체중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고, 일단 정해지면 오래 지속되는 낮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모관리에서 신체관리를 독립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신체관리는 단순히 생명유지를 위한 섭식이나 운동이 아니라 신체의 기능이나 외양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의도적 소비행위로 신체의 기능이나 외양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극적 소비행동을 말한다(Kim, 2003). 신체관리와 심리적 변수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Lee(1992)의 연구에서는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낮은 신체상을 가진 사람일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Rudd and Lennon(2000) 역시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나 준거집단을 통해 외모와 신체를 비교하고 이는 자기존중감과 관련되며, 외모향상 및 자기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체중조절이나의복행동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Lee(2010)의 연구에서는 비만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체중 조절행동을 많이 하였고, Jeon(2015)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할수록 체형관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심리적 특성은 신체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심리적 특성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체관리의 하위 차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도구의 구성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신체, 심리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한 일반 사항과 같이 3부분으로 작성하였다. 첫째, BMI와 의복치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키와 몸무게, 평상시 착용하는 의복 외의와 내의 하의의 평균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신체만족도는 본인의 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1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체관리는 모두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체중관리, 체형관리, 미용성형 등의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한 Ryoo(2007), Shin(2008)의 설문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Rosenberg(1965)가 개발한 10문항의 5점 척도(1점-5점)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고, 이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가치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게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우울정도를 확인하고자 Beck(1967)이 제시한 21문항 4점(0점-3점)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슬프지 않다’, ‘가끔 슬플 때가 있다’, ‘항상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매우 슬프고 불행해서 참을 수 없다’ 와 같이 우울과 관련한 4단계의 문장을 제시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우울 모두 측정된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직업,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포함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2013년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97부를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신체와 직접 관련된 변수인 BMI, 의복치수 그리고 심리적 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한 집단에서의 신체관리 비교와 이들 변수가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통계분석에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요인분석, 분산분석, 군집분석, 회귀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의 경우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3.3. 연구문제
        본 연구는 BMI, 의복치수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따른 집단 간 특성이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구성하였다.

        첫째, BMI, 의복치수, 자아존중감과 우울 정도에 따라 각각 응답자를 유형화하고, 신체관리의 하위차원을 밝힌다.

        둘째, BMI, 의복치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따라 각각 유형화된 집단에서 신체만족도와 신체관리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BMI, 의복치수, 자아존중감, 우울이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4. 결과 및 논의
      
        4.1. BMI, 의복치수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따른 집단 유형화
        BMI, 의복치수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우울 수준에 따라 응답자를 유형화한 결과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 
				
          

          
            Standards of BMI and garment size for grouping
          
          

        

        
          
            
              	Variables
              	Groups
            

          
          
            	BMI
            	BMI<23.0
126(64.0%)
            	23.0≤BMI<25.0
52(26.4%)
            	BMI≤25.0
19(9.6%)
          

          
            	Garment
size
            	Small size
23-32/75,80,85
51(25.9%)
            	Medium size
26-32/90,95
123(62.4%)
            	Large size
28-36/95,100,105
23(11.7%)
          

        

        

        
          Table 2. 
				
          

          
            Cluster analysi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Group
              	Self esteem-
depression+
(n=50)
              	Self esteem+
depression+
(n=51)
              	Self esteem+
depression-
(n=52)
              	Self esteem-
depression-
(n=44)
              	
                F
              
            

          
          
            	Self esteem
            	27.4D
            	35.6B
            	40.2A
            	30.6C
            	158.70***
          

          
            	Depression
            	22.9A
            	15.2B
            	5.6C
            	6.2C
            	291.51***
          

        

        
          
            ***p<.001
          

          
            Group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cheffe’s test(p<.05) were noted with different letters.
          

        

        

        
          4.1.1. BMI, 의복치수를 통한 집단 유형화
          먼저 BMI를 통해서 응답자를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인의 경우, BMI가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 이상-23.0 미만을 정상, 23.0 이상–25.0 미만을 과체중, 25.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한다(Choi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BMI 18.5 미만인 경우가 5명(2.5%), 18.5 이상-23.0 미만이 121명(61.5%), 23.0 이상-25.0 미만이 52명(26.4%), 25.0 이상이 19명(9.6%)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을 편의표본 추출하여 BMI로 유형화한 Hong el al.(2009)의 연구에서 18.5 미만의 인원 비율은 약 33.4%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비만여성 분포를 살펴본 Yoon et al.(2013)은 BMI 25 이상의 비만여성 중에 20대는 4.6%, 30대는 13.8%, 40대는 23.3%, 50대는 40.0%, 60대는 45.2%와 같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BMI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중년여성을 편의표본으로 추출한 본 연구표본의 특성상, BMI 18.5 미만의 인원이 적게 분포하였고, 이들을 독립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없어서 18.5 이상-23.0 미만 구간의 인원과 함께 BMI 23.0 미만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BMI를 통해 응답자를 모두 3개 집단으로 분류한 후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복치수를 통해서 응답자를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인치(inch)로 표기하는 의복치수 가운데 외의 하의의 허리치수는 23부터 36(inch)까지 분포하였고, 센티미터(cm)로 표기하는 내의 하의의 치수는 75부터 105까지 분포하였다. BMI를 통해 3집단으로 재분류하였으므로 의복치수 역시 2개의 치수를 가지고 3개 집단으로 지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작은 치수 집단(n=51)에서 외의 하의의 허리치수는 23-32(inch)까지, 내의 하의 치수는 75, 80, 85(cm) 사이에 분포하였다. 중간 치수 집단(n=123)에서 외의 하의의 허리치수는 26-32(inch)까지, 내의 하의 치수는 90, 95(cm) 사이에 분포하였다. 가장 큰 치수 집단(n=23)에서 외의 하의의 허리치수는 28-36(inch)까지, 내의 하의 치수는 95, 100, 105 사이에 분포하였다.

        

        
          4.1.2.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한 집단 유형화
          자아존중감과 우울 변수를 통해 중년여성을 세분화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빈도분포와 각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총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집단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Scheffe’s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둘 다 높은 집단(51명), 둘 다 낮은 집단(44명),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한 집단(50명),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하지 않은 집단(52명)과 같이 변수 특성이 서로 다른 4개의 집단을 도출하였다. 자아존중감을 5점 척도(1점-5점) 10개 문항으로 측정했으므로 자아존중감 합계는 최소 10점, 최대 50점까지 분포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최소 22점, 최대 50점, 평균 33.62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4점 척도(0점-3점) 21개 문항으로 측정했으므로 우울 합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63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소 0점, 최대 32점, 평균은 12.63점으로 제시되었다. 도출된 4집단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 - 수준은 각각 변수의 평균보다 높거나 낮게 나타나서 두 가지 변수의 특성이 유의하게 4집단에 반영되었다.

        

      

      
        4.2. 신체관리의 차원 분석
        신체관리의 개념적 구조를 확인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수는 고유값 1 이상으로, 요인부하량은 .5 이상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3개 요인을 추출하였고 누적분산은 61.36%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제 1요인의 분산은 28.68%였고, 성형 및 주름 잡티 등의 제거와 연결된 각종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통한 신체관리로 나타나서 ‘수술적 신체관리’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의 분산은 18.91%로 나타났고, 약물복용이나 체형보정 속옷의 착용 등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통한 체형관리와 관련되었으나 수술 외적인 방법이므로 ‘비수술적 신체관리’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의 분산은 18.77%이고, 저칼로리 식품복용 및 소식, 운동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평범한 신체관리와 관련되었으므로 ‘자연적 신체관리’로 명명하였다. 전체 요인들의 신뢰도는 모두 .71 이상으로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body management
          
          

        

        
          
            
              	Factors and items(Cronbach'α)
              	Factor
loading
              	Communality
              	Eigen value
% of variance
            

          
          
            	Surgical body management(.77)
            	
            	
            	2.368
          

          
            	I want to get plastic surgery to remove wrinkles and sagging under the eyes.
            	.79
            	.65
          

          
            	A plastic surgery can change one's personality for the better.
            	.74
            	.55
          

          
            	I did or am willing to get plastic surgery to look better.
            	.71
            	.66
          

          
            	I did or want to remove freckles by laser treatment.
            	.67
            	.47
          

          
            	Nonsurgical body management(.73)
            	
            	
            	1.891
          

          
            	I take laxatives or diet pills to reduce the weight.
            	.81
            	.68
          

          
            	I wear body shaping underwear like girdle or corset to look better.
            	.73
            	.58
          

          
            	I did or want to have liposuction.
            	.65
            	.62
          

          
            	Natural body management(.71)
            	
            	
            	1.877
(61.36%)
          

          
            	I eat only low-calorie food to reduce the weight.
            	.81
            	.68
          

          
            	I eat less food to reduce the weight.
            	.77
            	.67
          

          
            	I do exercise to be in good shape.
            	.73
            	.57
          

        

        

      

      
        4.3. BMI, 의복치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신체관리
        중년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통한 집단 간의 신체만족도와 신체관리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4.3.1. BMI에 따른 집단에서 신체만족도와 신체관리 차이
          BMI에 따른 집단에서 살펴본 신체만족도와 신체관리에서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신체만족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BMI 23 미만의 정상집단이 과체중과 비만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체만족도를 보였다. 체형과 신체만족도를 살펴본 Rhee(2007)의 연구에서 저체중집단과 정상집단 간의 신체만족도 차이는 없었으나, 과체중집단과의 차이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년여성의 체형별 신체만족도를 분석한 Park and Ryoo(2004)의 연구에서도 중년여성들의 신체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신체관리에서는 BMI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Lee et al.(2016)의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은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이 높아져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처럼 신체에 대한 중년여성의 부정적 성향이나 무관심, 체념 등이 신체관리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중년여성들의 경우에는 BMI에 따라서 신체관리가 달라지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신체관리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Table 4. 
				
            

            
              Results of ANOVA depending on BMI groups
            
            

          

          
            
              
                	BMI Group
                	Normal
(n=126)
                	Pre-obese
(n=52)
                	Obese
(n=19)
                	
                  F
                
              

              
                	Factor
              

            
            
              	Body satisfaction
              	2.82A
              	2.44AB
              	2.42B
              	7.41***
            

            
              	Body management
              	Surgical body management
              	3.06
              	2.97
              	2.80
              	.86
            

            
              	Nonsurgical body management
              	2.02
              	2.19
              	2.32
              	1.98
            

            
              	Natural body management
              	2.61
              	2.62
              	2.61
              	.01
            

          

          
            
              ***p<.001
            

          

          

        

        
          4.3.2. 의복치수에 따른 집단에서 신체만족도와 신체관리 차이
          의복치수에 따른 집단에서 살펴본 신체만족도와 신체관리에서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신체만족도의 경우, S-M-L의 치수 크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MI의 크기와 의복치수의 크기는 비례하므로 Table 4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관리에서는 비수술적 신체관리에서 의복치수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I에 따른 집단 비교에서는 BMI가 커질수록 비수술적 신체관리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의복치수에 따른 집단에서는 L 치수 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년여성의 신체관련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본 Jeon and Chung(2008)은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즉, 비만에 대한 걱정이 큰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외모관리행동 비교에서 헬스/요가와 같은 자연적 신체관리나 성형수술과 같은 수술적 신체관리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신체에 의해 분류된 집단 간의 차이는 신체에 국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Results of ANOVA depending on garment size groups
            
            

          

          
            
              
                	Size Group
                	S size
(n=126)
                	M size
(n=52)
                	L size
(n=23)
                	
                  F
                
              

              
                	Factor
              

            
            
              	Body satisfaction
              	2.90A
              	2.64AB
              	2.39B
              	5.06**
            

            
              	Body
management
              	Surgical body management
              	3.18
              	2.91
              	3.15
              	2.07
            

            
              	Nonsurgical body management
              	2.04B
              	2.05B
              	2.49A
              	4.19*
            

            
              	Natural body management
              	2.75
              	2.52
              	2.84
              	2.37
            

          

          
            
              *p<.05
            

            
              **p<.01
            

          

          

        

        
          4.3.3.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따른 집단에서 신체만족도와 신체관리 차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따른 집단에서 살펴본 신체만족도와 신체관리에서의 차이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신체만족도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 정도가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신체만족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이 심한 집단에서 가장 낮은 신체만족도를 보였다. Kim and Lee(2007)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집단 간 신체만족도의 크기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우울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가 중독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Kim(2000)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각각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이 우울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울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신체관리의 하위차원인 수술적 신체관리와 비수술적 신체관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적 신체관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수술적 신체관리와 비수술적 신체관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이 심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자신감이나 자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이 수술적, 비수술적 신체관리에 상대적으로 쉽게 동조하는 것으로 보았다. Hwang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미용성형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고, Moon(2002)의 연구에서는 우울성향이 높은 집단이 화장을 더 많이 하며 의복에서 유행과 흥미를 더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심할수록 성형수술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외부 조력에 의지하여 신체를 관리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개념과 우울 그리고 동조적 의복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Chi(1994)의 연구에서 우울과 사회적 인정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이는 비우울 집단보다 우울집단에서 자산의 주관이나 개성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복규준에 동조적인 의복행동을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울집단이 정상 집단보다 동조적 의복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 또한 Kim and Cho(1988)에 따르면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에서 개성적인 의복행동을 보이고, 자아개념이 낮은 집단에서 동조적인 의복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이 심한 집단은 타인에 의한 판단을 내리고 동조적인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므로 신체관리에 있어서도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남들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술적, 비수술적 신체관리에서 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6. 
				
            

            
              Results of ANOVA depending on self esteem & depression groups
            
            

          

          
            
              
                	Group
                	Self esteem-
depression+
(n=50)
                	Self esteem+
depression+
(n=51)
                	Self esteem+
depression-
(n=52)
                	Self esteem-
depression-
(n=44)
                	
                  F
                
              

              
                	Factor
              

            
            
              	Body satisfaction
              	2.24C
              	2.82AB
              	3.00A
              	2.64B
              	13.54***
            

            
              	Surgical body management
              	3.35A
              	3.01AB
              	2.83B
              	2.85B
              	4.13**
            

            
              	Nonsurgical body management
              	2.33A
              	2.15AB
              	2.06AB
              	1.81B
              	4.47**
            

            
              	Natural body management
              	2.58
              	2.61
              	2.62
              	2.67
              	.09
            

          

          
            
              **p<.01
            

            
              ***p<.001
            

          

          

        

        
          4.4. BMI, 의복치수, 자아존중감, 우울이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
          BMI, 의복치수, 자아존중감, 우울이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신체관리의 차위차원에 따라 Table 7에서 각각 확인하였다. 자연적 신체관리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수술적 신체관리와 비수술적 신체관리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먼저 수술적 신체관리에 대해서는 우울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Jeon(2015)의 연구에서 중년여성은 우울할수록 체형관리나 두피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였고, 우울한 집단에서 더 많은 미용수술과 시술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수록 스스로에 대한 보상심리가 발동하여 미용과 관련한 신체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수술적 신체관리에 대해서는 우울과 의복치수가 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정서적으로 위축될수록 이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쉽고 효과적인 신체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울한 중년여성일수록 약물치료나 보정속옷의 착용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의복치수가 커질수록 비수술적 신체관리가 증가하는 것은 의복치수의 증가는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체와 관련하여 단기간에 확실한 관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수술적 신체관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이 신체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의 특성과 신체관리의 특성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자신에게 투사되는데, 몸은 내 자신의 일부이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형상이다. 따라서 몸은 부정적인 감정의 대상이 되며 감정해소를 위해 변화가 요구된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의 감정으로 자신에 대한 인정과 이해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몸을 오히려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어떤 급격한 변화를 주기위해 노력하지는 않는다. 자아존중감과 외모의 인식에 대한 Hong(200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외모지상주의적 인식이나 체중관심과 상관관계가 없었고, 응답자의 실제 비만도와도 무관하게 나타났다. 한편, 자연적 신체관리에는 어떤 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자연적 신체관리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보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수준에 따라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body management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R
                  2
                
                	
                  F
                
              

            
            
              	Surgical body management
              	Depression
              	.253
              	3.647***
              	.064
              	13.30***
            

            
              	Nonsurgical body management
              	Depression
              	.261
              	3.834***
              	.099
              	10.63***
            

            
              	Fitting size
              	.184
              	2.692***
            

          

          
            
              ***p<.001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MI, 의복치수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생애주기에 있어서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큰 40, 50대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BMI에 따라 분류된 3집단에서 정상집단이 과체중, 비만 집단보다 유의하게높은 신체만족도를 보였고, 의복치수에 따라 분류된 3집단에서는 S 사이즈 집단이 M, L 사이즈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신체만족도를 보였다. BMI와 의복치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키가 크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거나 둘레치수가 적은 집단에서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마른 몸에 대한 선호나 자기만족이 중년여성 사이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BMI 3집단에서 신체관리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BMI가 높아질수록 수술적 신체관리는 다소 감소하고 비수술적 신체관리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복치수 3집단에서는 비수술적 신체관리에서만 L 사이즈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즉, BMI와 의복치수 각각을 통해 분류한 3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술적 신체관리 수준을 보였다. 이를 통해 BMI나 의복치수가 높은 집단이 외부의 조력에 의지해서 상대적으로 쉽고 빠른 효과가 있는 방법을 통한 체중, 체형관리에 관심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신체 특성을 반영한 플러스사이즈 의류의 개발이나 플러스사이즈 관련 제품 시장의 특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따른 4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우울- 집단이 가장 높은 신체만족도를 나타냈고, 자아존중감-우울+ 집단이 가장 낮은 신체만족도를 보였다. 신체만족도에 관한 자아존중감과 우울 변수의 부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이 높아지고, 우울이 심해질수록 몸에 대한 만족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우울+ 집단의 경우, 수술적 신체관리와 비수술적 신체관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할수록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신체관리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이 심한 집단을 비교해보면,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통제하거나 완충하는 작용을 하기때문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개인의 신체관리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MI, 의복치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따른 집단 간 신체관리의 비교에서 공통적인 점은 자연적 신체관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전혀 없었고 일관된 경향을 나타냈는데, 자연적 신체관리는 신체적, 심리적 변수에 관계없이 어떤 중년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시도하기 어려운 신체관리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체관리에 대한 BMI, 의복치수, 자아존중감, 우울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 수술적 신체관리에는 우울이, 비수술적 신체관리에는 우울과 의복치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특성 상,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우울에 빠지는 비율이 높은데, 우울은 신체에 대해서도 비호감을 형성하므로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더불어 우울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신체관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중년여성들의 의복치수 증가가 비수술적 신체관리로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년여성에게 하의치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체중감소 약물이나 체형보정속옷 구매의 촉매 역할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신체관리에 기반하여 외모관리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외모관리행동의 차원들이 신체관리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체관리에 기초한 응용된 외모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류상품의 기획과 설계에도 이러한 신체적 특성이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배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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